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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실수 줄이면 등록까지 한 번에
- 정확한 도면 작성과 물품명 기재로 빠르게 등록 받을 수 있어 -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 ’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 36.9%,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 19.6%, 창작성 결여 14.9%, 신규성 상실 14.3%, 기타 14.3%

 ❶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

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

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작성 가이드복: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책자/

통계 〉간행물 〉지식재산심사기준/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또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 www.kipris.or.kr)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키프리스(KIPRIS)(www.kipris.or.kr):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특허·디자인·상표 등)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❷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이다. 사례로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

하면서 물품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의 물품

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출원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물품류별 물품목록: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

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출원 과정

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

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하여 

정정, 보충하는 보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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